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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원에서의 이동 

 

 

2020 년 10 월 11 일은 패트리시아 마리 맥클레인 수녀가 로마 모원의 새 책임자가 된 날입니다. 지난 

6 년간 모원장이었던 린다 마리 와잇 수녀는 10 월 13 일에 오하이오 톨레도로 돌아갔습니다. 수녀는 

모원장 역할을 맡기 전부터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주며 모원에서 8 년을 지냈습니다. 이미 8 월에 분원 

공동체는 오전에 린다 마리의 지향을 두고 미사에 참례하고 하루종일 많은 방식으로 우리들 사이에서의 

현존과 봉사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며 수녀에 대한 감사의 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린다 마리 수녀는 이제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리알 피정 센터에서 팀에 들어가, 환대 분야에서 많은 

봉사를 제공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수녀는 피정 센터 부지 내에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나무에서 

드러나는 가을의 색채의 아름다움과 아무런 방문객도 없는 넓은 공간 속에서의 격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도전으로 절정을 이룬 로마에서의 분주하던 8 년을 지낸 이후 누려 마땅한 휴식이었습니다. 

린다 마리 수녀와 마찬가지로 패트리시아 마리 수녀 역시 오하이오 톨레도 출신이고 최근에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에 있는 리알 학교 회장/교장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국제 공동체 체험이라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 년 9 월 15 일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모원 부지에서 2 주간의 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잘 정착하여 걷기를 열렬히 즐기는 사람으로서 동네와 주변 공원 뿐만아니라 성 베드로 

성당까지 왕복하며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는 계속 이태리어를 배우고 이태리에서 어떻게 삶이 

돌아가는지 익히고 있습니다. 수녀의 생기, 에너지, 긍정적 태도, 모든 수녀들에 대한 관심은 모원 공동체에 

대한 선물입니다.  


